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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abis sativa L. belongs to the Cannabaceae family and is an annual herbaceous flowing plant. The 
plants can be classified into narcotic marijuana and nonnarcotic hemp. Different parts of C. sativa L. 
have been used as food, medicine, cosmetics, fiber and textile. However, the use of leaf, flower, and 
seed of C. sativa L was forbidden in Korea in January 1977 as a result of the Cannabis Control Act 
due to the narcotic properties. The plant’s mature stems have limited uses for the production of fiber 
and sheets. Recently, various cannabinoids, terpenes and essential fatty acids were identified from C. 
sativa L., and their safety and useful bio-activities, such as neuroprotective, anti-inflammation, antith-
rombosis, antiepileptic,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and the relief of pain, have been highlighted. Fur-
thermore, the process of reduction of tetrahydrocannabinol, a representative narcotic compound, and 
the isolation of cannabidiol, a nonnarcotic active compound in C. sativa L., have been determined. These 
findings resulted in the legalization of C. sativa L. in Korea for medical use in December 2018 and the 
exclusion of C. sativa L. from the narcotic list of the UN Commission on Narcotics Drugs (UNCND) 
in December 2020. Therefore, developments of various high-value added products have commenced 
worldwide. Additionally, in 2021, the Korean government deregulated special zones based on hemp.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spect of the hemp industry, as well as essential techniques 
for developing new hemp products, are provided for the activation of the Korea Green-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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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마(Cannabis sativa L.)는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

로,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풍매화이면서 불완전화로 암수가 

구분되는 자웅이주식물이다. 대마는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나, C. sativa subsp. sativa, C. sativa subsp. indica 

및 C. sativa subsp. ruderalis 의 3종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14]. 그러나 풍매화의 특성상 자연적인 교잡이 매우 빈번

하게 나타나며 현재는 약 600 여종 이상의 변종이 확인되어 

있다[33]. 국내에서는 C. sativa subsp. sativa 재래종과 1997년 

네델란드 식물육종개량센터(Center for Plant Breeding and 

Reproduction)에서 들여온 저마약형 IH3 품종[24]과 국내종을 

교잡하여 얻어진 청삼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23]. 청삼종은 

2002년 국립종자원 05-0015-2002-01호로 등록되었으며 재래종

보다 월등히 낮은 환각, 마약 성분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우, 대마는 헴프(hemp)와 마리화나(marihuana)

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마 변종들은 특유한 외형과 환

각 중독성 물질로 알려진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

cannabinol : THC) 함량으로 쉽게 구분가능하다. 통상 헴프는 

THC가 0.3% 이하의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산업용으로 이

용 가능한 반면, 마리화나는 6~20% 이상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 이용의 제한이 있다[13].

대마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1]로, 식용, 약용, 화장품, 섬유,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이

용[26]되어 왔으며, 대마 탈각 종실(헴프씨드 너트)은 영양성

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식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다[3, 6, 30]. 한

방 및 천연물 의약 부문에서는 씨앗(마자인)과 채유 오일(대마

오일)을 난치성 변비, 소갈증, 월경불순, 피부질환 및 이질 치

료에 사용[2, 31]하여 왔으며, 줄기(대마피)는 타박상과 어혈을 

풀고 결석을 제거하는 용도로[12], 뿌리(대마근)는 난산을 치

료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용도[32]로, 잎(대마초)은 기침, 통증

을 완화하고 마취 진통제 및 이뇨제로, 꽃(마화)은 마비증상

[20] 및 가려움증 완화 용도로[12], 꽃이삭(마분)은 변비, 통풍, 

불면, 난산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28]. 또한 대마는 특유의 곧

은 뿌리와 1달 동안 2~3 m가 성장하는 곧은 줄기로 인해 대마 

줄기로부터 인피섬유 생산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미국 듀

폰사의 나일론 생산 이전에는 전 세계적인 주요 섬유식물로 

대량 재배되어 왔다[26]. 

한편 대마의 잎, 꽃 및 종실의 외피에는 THC와 같은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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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A) cannabidiol (CBD) and (B) tetrahy-

drocannabinol (THC), as representative compounds of 

the cannabinoids in Cannabis sativa L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국내에

서는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및 제조하는 행위, 매매하는 행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타인에게 매매 및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는 부정

적 이미지의 식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규정하여, 대마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

는 지정을 받아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나 고부가가치 제

품 개발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마약류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헴프씨드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은 가능하며, 대부분 버려지

고 있는 대마 줄기, 뿌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도 가능하

다. 또한 대마의 유용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식의약품 소재 

개발 연구, 헴프씨드 착유오일의 필수 지방산, 유용 폴리페놀 

성분들 및 착유박 단백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도 

현재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마의 cannabidiol (CBD) 및 THC와 

같은 칸나비노이드계 물질(Fig. 1)의 의약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1, 20, 30]이 보고되면서, 대마의 의료 및 기호 용도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잎, 꽃을 포함한 대마 

전 부분의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으며[12], 미국에서도 36개주

에서 의료용도의 대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UN 마약위

원회에서는 1961년「유엔 마약 단일협약(UN Single Conven-

tion on Narcotic Drugs)」을 통해 헤로인과 함께 마약등급 

4등급(특히 위험한 마약)으로 지정한 대마와 대마 수지를 2020

년 12월 마약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대마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른바 미국 서부 개

척 당시의 Gold-Rush에 상응하는 Green-Rush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마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

소 저감화 효능 및 친환경 저탄소 농법이 알려지면서 재배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마의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유

용성이 보고되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사료, 

섬유 산업의 소재로 사용됨은 물론 연료, 플라스틱 제조 부재

료, 베딩, 종이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1, 26]. 이에 국내에서도 2020년 7월 경북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 HEMP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가 선정되어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

용되었으며, 법적규제와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연구 

자체가 어려웠던 대마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재배, 수확, 가

공하여 고부가가치 의료목적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

며, 개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대마 생물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대마 생물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마 생물산업의 범  

대마는 씨앗(종실), 꽃, 잎, 줄기, 뿌리 등 부위별로 그 성분

과 효능에서 다양성을 나타내어, 식용, 약용, 사료, 화장품, 섬

유, 생활용품 소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Fig. 2). 

또한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상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향후 약용, 화장품, 섬유, 생활용품 소재로 개

발될 수 있다[26]. 대마 생물산업의 주요 분야는 하기의 7분야

로 대별할 수 있다. 

의료용 마 

대마의 항염증, 항진균, 통증완화, 신경보호. 항생제 내성균

주에 대한 항세균, 항산화 및 혈소판 응집저해에 의한 혈전증 

개선[4, 5, 14, 16, 27, 28, 31, 34, 35] 등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암, 뇌전증, 파킨슨 질환, 뇌전증에 대한 치

료 용도로 대마의 유용성분이 개발 상용화 하고 있다[21]. 국내

에서는 2019년 3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내 사용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은 

4종이며, 뇌전증(드라벳,레녹스가스토증후군) 치료제인 에피

디올렉스(Epidiolex), 항암 환자의 구역, 구토 치료인 세사멧

(cesamet), 다발경화증 치료제인 사티벡스(sativex), 식욕부진 

에이즈 환자, 항암 환자의 구역, 구토 치료제인 마리놀

(marinol)가 판매되고 있으며, 주요 활성 물질은 CBD로 알려

져 있다[7, 12, 16].

식품, 건강기능식품용 마

대마 종실로부터 환각 중독성분을 포함하는 외종피를 제거

한 삼(대마)씨앗 및 삼(대마)씨유는 각각 헴프씨드 너트 및 헴

프씨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유의 너트버

터향과 맛으로 기호도가 높다[6, 9]. 현재 국내 식품공전상 삼

(대마)씨앗은 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로, 

삼(대마)씨유의 경우 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8호). 

헴프씨드는 단백질 35%, 지질 50~55%, 탄수화물 6~10%. 각종 

미네랄 1%를 포함하고 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혈중 콜레

스테롤 저하에 도움[17]을 준다고 알려진 헴프씨드 오일은 ω-9 



Fig. 2. Application and related industry of hemp (Cannabis sativa L).

Table 1. The composition of fatty acids in hempseed

Structure Fatty acid Content (%)

*sat.

sat.

sat.

sat.

sat.

sat.

sat.

sat.

sat.

sat.

ω-9

ω-9

ω-9

ω-9

ω-9

ω-7

ω-7

ω-6

ω-6

ω-6

ω-6

ω-6

ω-6

ω-3

ω-3

ω-3

ω-3

C14:0

C15:0

C16:0

C17:0

C18:0

C20:0

C21:0

C22:0

C23:0

C24:0

C18:1n-9,trans

C18:1n-9,Cis

C20:1

C22:1n-9

C24:1

C14:1

C16:1

C18:2n-6, Cis

C18:3n-6

C20:2

C20:3n-6

C20:4n-6

C22:2

C18:3n-3

C20:3n-3

C20:5n-3

C22:6n-3

Myristic acid

Pentadecanoic acid

Palmitic acid

Heptadecanoic acid

Stearic acid

Arachidic acid

Heneicosanoic acid

Behenic acid

Tricosanoic acid

Lignoceric acid

Elaidic acid

Oleic acid

cis11-Eicosenic acid

Erucic acid

Nervonic acid

Myristoleic acid

Palmitoleic acid

Linoleic acid

r-Linolenic acid

cis-11,14-Eicosadienoic acid

cis-8,11,14-Eicosatrienoic acid

Arachidonic acid 

cis-13,16-Docosadienoic acid

Linolenic acid

cis-11,14,17-Eicosatrienoic acid

cis-5,8,11,14,17-Eicosapentaenoic acid

cis-4,7,10,13,16,19-Docosahexaenoic acid

0.03

0.00

5.56

0.06

2.63

1.90

0.00

0.34

0.04

0.15

0.00

12.18

0.43

0.00

0.00

0.00

0.10

54.61

4.77

0.02

0.00

0.00

0.00

17.14

0.00

0.00

0.00

*sat : 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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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tio of ω-6/ ω-3 fatty acids in different edible oils

Oils
Cotton

seed

Safflower

seed
Pig Olive

Hemp 

seed

Rape 

seed

Flex 

seed
Chicken

*SFA

MUFA

PUFA

UFA/SFA

ω-3

ω-6

ω-6/ω-3

 21.06

 17.44

 53.85

  3.39

  0.34

 53.51

157.38

 7.36

73.24

13.62

11.80

 0.21

13.41

63.86

39.29

43.56

 9.81

 1.36

 0.46

 9.35

20.33

15.73

70.69

 8.90

 5.06

 0.71

 8.19

11.54

 2.91

 3.45

19.35

 7.84

 4.67

14.68

 3.14

 7.64

55.36

31.16

11.32

11.32

19.84

 1.75

 8.98

18.44

67.85

 9.61

 0.00

 0.00

 0.00

 29.8 

44.70

20.90

 2.20

 0.00

 0.00

 0.00

*SFA : saturated fatty acid, MUFA : mono-unsaturated fatty acid, PUFA : poly-unsaturated fatty acid.

Table 3. The registered cosmetic materials prepared from Cannabis sativa L in Korea 

Name Registered purpose

Cannabis Sativa Seed Oil

Cannabis Sativa Seed Extract

Cannabis Sativa Seedcake

Hydrolyzed Hemp Seed Extract

Potassium Hempseedate

Hydrogenated Hemp Seed Oil

Cannabis Sativa fermented Root Extract with Bacillus 

sp./Lactobacillus sp. 

Cannabis Sativa Stem Powder

Cannabis Sativa Stem Extract

Skin conditioning agents

Skin conditioning agents (Conditioner)

Abrasive agent

Hair conditioning agents, Skin conditioning agents

Surfactants (detergents), Surfactants (emulsifier)

Emulsion stabilizer, Bounding agent, Skin conditioning agents 

(Conditioner), Slip modifier/glydents, Viscosity increasing agent

Skin conditioning agents

Hair conditioning agents, Skin conditioning agents

Skin protectants 

지방산인 oleic acid (C18: 1n-9, Cis), ω-6 지방산인 linoleic 

acid (C18: 2n-6, Cis), γ-linolenic acid (C18: 3n-6), ω-3 지방산

인 α- linolenic acid (C18: 3n-3) 등의 필수 지방산을 다량 함유

하고 있다[3, 17, 23](Table 1). 특히 기존의 식용 오일들과 달리 

ω-6 지방산/ω-3 지방산의 비가 2.5~3.5를 나타내어 WHO에서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오일[3, 6, 29]로 알려져 있다

(Table 2). 또한 헴프씨드 오일의 4%를 차지하는 γ-linolenic 

acid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능

성 소재(고시형 2-17)로 등록되어 있으며, 혈행개선, 콜레스테

롤 저하 월경전 불편 상태개선 및 면역과민반응으로 인한 피

부상태 개선의 기능성이 명시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헴프씨

드 너트와 헴프씨드 오일 이외에도 최근 착유박인 헴프씨드 

케이크[15] 및 삼새싹[9]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용 마 

대마 및 대마오일의 항염증, 피부 보호, 세포재생, 보습 및 

미백 효과[28, 31, 34]는 이미 알려져 있으며, 헴프씨드 오일을 

활용한 대마 크림, 로션, 샴푸, 린스, 비누, 젤, 마스카라, 립밤, 

입욕제, 바디로션 등 다양한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CBD 오일은 비향정신성(non-psychoactive)으로 통증과 불안, 

우울증 완화, 항염증[32] 및 항여드름 활성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화장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대마와 관련하여 9종이 화장품 원료가 등록되어 있

으며,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Table 3). 반면 중국

의 경우, 2021년 3월 “국가약물관리정책요건”에 따라 대마성

분 죽, 대마의 열매, 잎, 오일, CBD 등의 원료를 금지제안 목록

에 포함한 바 있으나,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동물용 사료용 마 

최근의 로하스 사회 트랜드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대마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CBD를 활성성분으로 포함하

여 관절염이나 불안, 발작, 통증과 같은 반려동물 질환을 관리

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필수지방산 공급원으로도 사

용되고 있다[22]. 또한 헴프씨드 및 헴프씨드 오일을 이용한 

영양제, 사료용, 족욕수, 음용수 등과 대마줄기를 이용한 애완

견 장난감, 침구, 목걸이 등이 개발 상용화 되고 있다.

섬유, 염직용 마 

대마 섬유는 내구성과 내수성, 항균성, 소취성, 다공성 및 

통기성 등이 우수하여 전통적으로 다양한 섬유, 염직제품에 

사용되어 왔다[4]. 대마 생활용 섬유로는 의류(셔츠, 데님, 자

켓, 요가복, 가운, 작업복, 환자복, 삼베 수의 등), 기저귀, 카펫, 

핸드백, 양말, 신발, 선글라스, 모자, 지갑, 벨트, 스카프, 넥타

이, 손수건, 팔찌, 타월 등으로 다양하며, 산업용 섬유로는 로

프, 그물, 토목 및 농업용 섬유 등이 활용되고 있다[22]. 또한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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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품질 좋은 세번수 방적사의 생산이 어렵고, 유

연성 저하 및 염색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량 기계 생산의 

상업화는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6]. 최근에는 대마 섬

유질의 나노 분쇄기술 및 Direct printing과 같은 첨단염색기술

이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사용이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분야이다.

건축용 마 

대마의 줄기 찌꺼기는 섬유소와 소취. 항균 성분을 다량 함

유하고 있어, 이를 자연석회와 섞어 친환경, 기능성 건축용 

벽돌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실제 다양한 건축물 소재로 이용

되고 있다. 기존의 콘크리트에 비해 통기성과 열효율도 뛰어

나 블록, 단열재, 화이브 보드(fiber board)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페인트, 벽지, 섬유판넬, 석면 대체제, 시멘트 혼합 블

록, 장식용 벽토, 모르타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26, 33].

기타 생활용품 소재로의 마 

대마를 이용한 기타 생활용품으로는 치약, 마스크, 부직포, 

친환경 플라스틱, 자동차 내장재, 종이, 노트, 볼펜, 포장지, 고밀

화 펠릿 연료 등 다양한 용도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존의 생플라

스틱을 대체하는 생활용품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1]. 

국내 마 생물산업의 황 

마 재배

국내 대마 재배는 주로 섬유 생산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

으며,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및 경

상남도의 6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국내 재배는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Table 4), 2016년 재배 

농가수 187호, 재배면적 28 ha, 종실 생산량 59 M/T이였으나, 

2019년에는 재배 농가수 49호, 재배면적 19 ha, 종실 생산량 

42 M/T로 감소하여 2016년 대비 재배농가수는 26.2%, 재배면

적은 67.8%, 종실 생산량은 71.1%를 나타내고 있다. 급격한 

농가수 감소와 달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

는 이유는 기존 영세 농가에서 대마 재배를 포기하여 나타나

는 현상으로 이해되며, 수년 동안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 

kg/10a)의 변화가 크지 않음은 대마 재배방식의 변화가 없음

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수종자 개량, 기계화 및 스마

트팜 적용 등과 같은 고생산 농업기반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섬유용 대마가 아닌 종실용 재배 매뉴얼 확립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인 대마 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

에서도 대마 계약재배가 증가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19년

에 비해 대마종실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이용한 고부가치 제품 개발 기술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마 가공

대마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실, 성숙 

줄기 및 뿌리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소각, 폐기하도록 관리되

고 있다. 또한 종실의 경우 그 자체로는 유통이 불가하며 포엽

을 제거하여 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로 가공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THC와 CBD의 정량분석은 Gas 

chromatography coupled to flame ionization detector (GC- 

FID) 또는 mass spectrometry detector (GC–MS) 사용은 제

한하며, HPLC-Mass spectrophotometer로 분석하도록 규정

(식약처 공고 제 2020-265호)된 바, 이는 tetrahydrocannabi-

nolic acid (THCA), cannabidiolic acid (CBDA) 및 cannabi-

gerol acid (CBGA) 등의 다양한 cannabinoid acids 들이 열에 

의한 decarboxylation 반응으로 각각 THC, CBD 및 CBG와 

같은 중성 cannabinoids로 변화되기 때문이다[6]. 외국의 경우 

High 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HPTLC)에 의

한 대량시료의 신속분석법[10, 19]이 개발되고 있으며, 범죄 

분석뿐만 아니라 시료 전처리 개선과 함께 식품 분야에도 이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마 종실 가공분야의 산업화, 기계화가 

매우 미미하여 종실의 채취, 수확기기, 불충실 종실을 제거하

기 위한 유동층 선별기, 이물 제거기, 탈각기(de-huller) 등의 

산업화 기계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인도, 캐나다 

등에서 관련 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도입된 상업화 기

기는 모두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내에서 

관련 기계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성, 효율성, 작동 

용이성을 확보한 한국형 가공시스템의 구축된다면 대마 재배, 

수확, 가공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탈각 종실(헴프씨드)의 착유, 추출, 용출 등의 다양한 

오일 회수 방법이 검토[25]되고 있으나, 다양한 필수 지방산 

및 이열성 물질의 파괴를 막기 위해 비가열 착유 및 초임계 

용매 추출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6]. 또한 착유 오일은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산패될 수 있으므로 연

질캡슐 제조, 항산화제 첨가 및 기타 식용오일과의 혼합 등이 

오일 안정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마 재배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대마 성숙 줄기 및 

뿌리의 경우 항염증 및 진통효과[32], 암세포 사멸효과[8, 21, 

27], 통풍 및 구토 억제효과[32]가 보고되면서 기존 건축, 섬유

용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줄기 및 뿌리의 나노분쇄를 통

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으로 개발 및 용매 추출을 통한 기능성 

소재로의 이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나노 분쇄물의 경우 소취 

및 항균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잎, 꽃, 

종실 외피 등을 대상으로 유용 cannabinoids 물질 추출, 정제

를 통한 의약품 소재 개발의 경우 초임계 용매 추출에 이은 

산업형 FPLC, HPLC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

던 CBD 5% 이상 함유제품 생산이 [경북 HEMP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시도되고 있다.  

마 장, 유통

대마 수확, 가공에 이은 원재료 저장 및 가공품 유통, 가공 

후 부산물의 폐기의 경우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마 이력관리 블록체인 시스템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 대

마 재배지, 운반 차량, 저장소, 가공 공장, 폐기장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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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Cannabis sativa L.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its edible seed in Korea from 2015 to 2019

Year Area*
No. of 

farmhouse

Cultivation area 

(ha)

Harvest area

(ha) 

Production 

efficiency (kg/10a)

Total production 

(M/T)

2015

G.P

CB. P

CN. P

JB. P

GB. P

GN. P

Sum

5

1

31

5

24

2

68

1

0

2

1

7

0

11

1

0

2

1

7

0

11

150

109

173

144

379

200

1155

2

0

3

2

25

0

32

2016

G.P

CB. P

CN. P

JB. P

GB. P

GN. P

Sum

13

1

136

4

31

2

187

2

0

17

4

5

0

28

2

0

17

4

5

0

28

71

109

160

200

431

200

1171

1

0

28

8

21

1

59

2017

G.P

CB. P

CN. P

JB. P

GB. P

GN. P

Sum

13

1

29

4

24

2

73

2

0

17

4

5

0

28

2

0

17

4

5

0

28

71

109

160

200

408

200

1148

1

0

27

8

19

1

56

2018

G.P

CB. P

CN. P

JB. P

GB. P

GN. P

Sum

12

1

6

4

27

2

52

3

0

2

4

11

0

20

3

0

2

4

11

0

20

79

109

281

198

241

200

1108

2

0

5

8

25

0

40

2019

G.P

CB. P

CN. P

JB. P

GB. P

GN. P

Sum

13

1

5

4

24

2

49

3

0

2

4

10

0

19

3

0

2

4

10

0

19

104

109

313

198

245

200

1169

3

0

5

8

25

1

42

*G. P: Gangwon-do Province, CB. P: Chungcheongbuk-do Province, CN. P: Chungcheongnam-do Province, JB. P: Jeollabuk-do 

Province, GB. P: Gyeongsangbuk-do Province, GN. P: Gyeongsangnam-do Province

모니터링 및 공개 장부 작성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 대마 가공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THC, CBD 정량 

분석[6]도 필요한 바,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를 제외한 공인 

인증 THC, CBD 분석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유통되는 대마제품은 대부분이 헴프씨드 너트 

및 헴프씨드 오일이며, 이들은 년간 1,600톤 이상 수입되는 

캐나다산과 400톤의 미국, 중국산, 호주산 헴프씨드에 의존하

고 있다. 수입산의 경우 다양한 대마 변종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공 후 국내 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입

산 헴프씨드 및 헴프씨드 오일의 중금속, 잔류농약, 산패도 

등의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와 함께 THC, CBD 등의 함유량 

검사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국내 대마 종

실 생산량은 42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에는 약 80톤 이

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수입산 

헴프씨드의 구분 방법의 검토와 함께 헴프씨드 등급제도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마 생물산업 활성화를 한 핵심 기술 

현재의 국내 대마 생물산업은 [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산

업], [종자, 성숙 줄기 및 뿌리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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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tus of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egistrations with Cannabis sativa L in Korea from 2000 to 2020.

및 [꽃, 잎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소재산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유전정보가 확립된 

표준 종자 확보 2) 종자 대량 생산을 위한 자성 종자 확보 3) 

대마 종자 대량 발아 기술 4) 대마 재배 및 종자 수확기술 5) 

대마 종자 탈각기술(헴프씨드 생산기술) 6) 대마종자 저온 착

유기술 7) 대마 및 헴프씨드 오일 유지 및 진위판별 기술 8) 

대마로부터 의료용 활성물질 추출, 농축 기술 9) 대마줄기, 뿌

리 등 미이용 부위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10) 지속발

전 가능한 대마 스마트팜 구축 11) 블록체인 기반의 대마 이력

관리 시스템 기술 및 12) 대마 저장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13)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사료 및 

기타 용품에서 대마의 규제물질인 THC 및 CBD 함량의 신속 

정확한 분석법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대마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체 

지원 등이 [경북 HEMP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의 관련 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국내 마 산업 특허 분석 

2021년 현재 대마와 관련된 국내 특허는 약 265건으로, 국내 

특허출원은 2016년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따라 특허 

등록은 2017년 16건, 2018년 1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 지

속적으로 출원 및 등록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0년 11건의 

특허등록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2월까지 2건이 특허등

록 되어 있다(Fig. 3). 주요 특허분야는 생활필수품(의학, 수의

학 : 16건), 생활필수품(식품, 음료 : 15건), 섬유(15건), 종이, 지

류(14건), 염직류(13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주요특허로는 대마씨를 이용한 전통주, 

기능성 장류, 면류, 과립, 환의 제조가 가장 많았으며, 대마씨

의 유용 단백질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대마씨 및 광천수를 

배지로 한 동충하초 배양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화장품과 관

련하여서는 대마씨 오일을 이용한 미용비누, 노화방지 화장

품, 피부 외용제 등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과 관련하여 

대마의 유용성분을 이용한 대장암 예방, 신장암 및 췌장암 치

료 조성물, 항고혈압 및 근위축성 측생경화증 치료 조성물 등

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활용한 관련

제품의 산업화는 향후 국내 대마생물 산업의 이정표가 되리라 

판단된다.

결과  고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왔던 대마는 새로운 유용 

생물자원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전 분야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섬유산업

에 한정되어 있던 대마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대마의 종자-재배-수확-부위별 

가공-저장-유통 전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

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본보에서 제시

한 단계별 핵심기술들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대마 생물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헴프

씨드 너트, 헴프씨드 오일, 캡슐 위주의 제품에서 벗어나 헴프

씨드 유용성분을 추출, 정제한 기능성, 영양성, 관능성 강화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특정 대상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특수

용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소재로 확대된다면, 대마는 

새로운 생물산업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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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마 생물산업의 황과 망

손호용1*․김문년2․김 민3

(1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파미노젠, 3㈜헴프앤알바이오)

대마(Cannabis sativa L.)는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풍매화이면서 자웅이주식물

이다. 대마는 중독성 마리화나와 비중독성 헴프로 구분 가능하다. 대마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로, 과거로부터 다양한 부위를 식용, 약용, 화장품, 섬유, 생활용품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대마

꽃, 잎, 종실 등에 포함된 중독, 환각 성분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관리법]에 의거하여, 

대마 줄기를 이용한 섬유산업 이외에는 실질적인 연구 및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대마로부터 400여종

의 cannabinoids 물질, terpene 및 필수지방산 등이 확인되고, 이들의 신경세포 보호, 항염증, 항혈전, 항균, 통증완

화 및 뇌전증 치료 등의 유용 생리활성이 알려지고,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로 대표되는 환

각 중독성 물질의 제거 및 저감화, 비환각성 물질의 분석, 정제 기술이 빠르게 보고되면서 2018년 12월 국내 의료

용 대마의 합법화 및 2020년 12월 UN 마약위원회의 대마와 대마수지의 마약목록 삭제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

내외에서 대마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본 보에서는 국내 

2021년 헴프 기반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국내 대마생물산업의 현황과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기술, 향후 전망을 제시하여 국내 대마 생물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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